
아침특강
  단원별/동형 하프 모의고사1
          - 문제를 보는 힘!! -

        ● 실시 : 1. 10월 30(목), 31(금)일 ☞ 공개강의
                2. 11월 4일 본강 시작
        ● 요일 : 화, 수, 목, 금 (주 4회)
        ● 시간 : 아침 7시 20분 ~ 8시 30분까지(70분간)  
        ● 내용 : 국어 전 범위 하프 모의고사(10문제) 
               ※ 수강생들과의 협의로 단원별 하프 모의고사
                  (4회 중 1회)로 진행될 때도 있음 
            ● 진행방법
           ☞ 1. 7시 20분 ~ 7시 30분까지 시험!!
              2. 7시 30분 ~ 8시 30분까지 해설 강의
              3. 매주 1회 “ 시험에 100% 나오는 어휘 제공
                         → 화요일 제공, 금요일 테스트지 배부(견본 참조!!)



<견본>

1. “나 ㉠ 보기가 역겨워 / 가실 때에는”에서 ㉠의 품사와 같은 것은?
 ① 먹이가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② 보기 중에서 골라라.
 ③ 고개를 넘어 간다.                   ④ 사뿐히 즈려 밟고
 ⑤ 널라와 시름 한 나도

 
2. 어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은?
 ① 그 사람의 장점은 누구에나 공손하게 말을 한다.
 ② 감각의 세계가 유한한 것처럼, 초감각의 세계는 무한하다.
 ③ 그는 대금이나 거문고뿐만 아니라 가야금도 매우 잘 탄다.
 ④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눈물을 흔히 쓴 약에 비교하여 말한다.
 ⑤ 소설은 언어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인간상을 재창조하는 문학이다.

3. ㉠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?  
   이와 같은 향연 제의의 희극으로의 전화뿐만 아니라 원령(怨靈)의 진혼 제의의 비극으로의 
전화도 ㉠문제가 된다. 원래, 원시 집단에서는 천수를 다한 사자(死者)의 영(靈)은 저승에서 그 
집단의 수호신, 즉 ‘조상’이 되는데,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역병, 전쟁 등으로 요절(夭折)(병사, 
전사)한 원혼들은 이들 집단에 해를 끼치므로 이를 잘 달래고 위무(慰撫)해야 한다. 이러한 진
혼 의례는 무격이나 승려 등 종교 사제자가 전담하여 오래도록 외포(畏怖)의 대상이 되었다. 
(그러나) 이와 같은 진혼 의례마저도 점차 종교성을 잃게 되어 원기 기복(寃鬼祈福)의 대무와 
대창은 유귀(幽鬼)가 비명에 간 이야기를 보여 주고 들려주는 구경거리로서 집단이 감상 대상
으로 전화(轉化)된다. 여기에서 비극이 탄생하게 된다.

① 논란의 여지가 많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.
③ 관심을 가질 만한 과제이다.                   ④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다.

※ 다음 글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 (4~5)
(가) 이를 통해서, 우리는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
가 있다. 혹시, 의성어나 의태어의 경우에는 의미와 소리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
것이 아닌가 하는 이의(異議)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, 역시 필연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. 
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이른바 ㉠자의성(恣意性)이라고 한다. 요컨대, 언어 기호란 하나의 언어 
사회 내에서 어떤 개념을 특정한 소리를 사용하여 지시하자는 약속인 것이다. 언어가 자의적
인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, 일단 사회적 약속으로 수용되면 이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
없다.

(나) 우리가 사용하는 명사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, 가령, ‘꽃’과 같이 매우 쉬운 단어라 할지



라도 이는 상당한 수준의 ㉡추상화 과정을 거친 후에야 형성된 개념이다. 우리가 ‘꽃’이라고 
부르는 대상들은 실제로는 ‘무궁화, 진달래, 개나리, 목련, ……’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
고 있는 것으로서, 그 구체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. 바꿔 말해서, ‘꽃’이라는 말의 
의미 내용은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꽃들로부터 공통 속성만을 뽑아 내는 과정, 즉 추상화의 
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. 이러한 수많은 하위어(下位語)들을 묶어 표현하는 말들을 총칭
어(總稱語)라고 하는데, 그 개념은 인간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해 
나간다면, 사실 하위어인 ‘무궁화’라는 단어 자체도 또한 추상화된 개념에 해당한다. 무궁화의 
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, 하나하나의 모양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.

4. ㉠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?
 ① 영어의 ‘father’는 우리말의 ‘아버지’이다.
 ② 의미 ‘가을(秋)’은 소리가 [] > [] > [가을]로 변화했다.
 ③ 소리 [어리다]는 그 의미가 ‘어리석다 > 나이가 어리다’로 바뀌었다.
 ④ 의미 ‘호랑이(虎)’는 [범]과 [호랑이]의 두 소리를 갖는다.
 ⑤ 소리 [배]는 ‘배(腹)’, ‘배(梨)’, ‘배(丹)’의 세 의미를 갖는다.

5.  이 글에서 말하는 ㉡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?

  ① 눈물 → 슬픔                   ② 차도 → 도로

  ③ 나무 → 소나무                 ④ 쓸쓸함 → 가을

  ⑤ 자매 → 형제



♣ 시험에 100% 나오는 어휘10(1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공 : 김하늬 샘
1. 한자어 : 수작(酬酌) :(1)남의 말이나 행동을 하찮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이르는 말.
                        (2) 서로 말을 주고받음. 또는 그 말. 
                        (3) 서로 술잔을 주고받음. = 수작(授爵) 
                          cf) 수작(秀作) / 수작(手作) / 
2. 한자성어 : 풍수지탄(風樹之嘆) -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어버이가 돌아가시어,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을 이르는 말
   cf) -‘탄(歎)’자 돌림 : 맥수지탄(麥秀之嘆) = 서리지탄 [黍離之嘆](2014년 지방직 적중!) 
                        망양지탄(亡羊之歎) = 다기망양(多岐亡羊) /
                        계옥지탄(桂玉之嘆) : 식량 구하기가 계수나무 구하듯이 어렵고,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땔감을 구하기가 옥을 구하기만큼 어려움. 
                        비육지탄(髀肉之嘆) : 촉나라의 유비가 은거하고 있던 시절에 
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랫동안 말을 타지 못하여 넓적다리에 살이 찌는 것을 한탄한 
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사에서 나온 말로,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
                           헛되이 세월만 보냄을 탄식함을 이르는 말
                        만시지탄(晩時之歎)
3. 외래어 표기 : ‘릿(잇)’으로 써야될 것들 - 팸플릿, 캐비닛, 타깃, 재킷, 초콜릿 등등
4. 표준어 : (복수 표준어1) - 봉숭아/봉선화, 넝쿨/덩굴, 삵/살쾡이, 보조개/볼우물   
5. 맞춤법1 : 야트막하다, 도떼기시장, 뒤치다꺼리 / 안절부절못하다, 주책없다, 
            칠칠맞지 못하다. 
             cf) 칠칠하다 : 
           (1) [주로 ‘-지 못하다’와 호응하여](사람이나 그 언행이)야무지고 반듯하다.  
           (2) [주로 ‘-지 못하다’와 호응하여](사람이)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다. 
           (3) (나무나 털이)잘 자라서 길고 보기 좋다. 
               ex) 트레머리가 탐스럽고 칠칠하다
                 (가르마를 타지 않고 뒤통수 한복판에 넓적하게 틀어 붙인 여자의 머리.) 

6. 순화어 : 한강 고수부지 - 한강 둔치, 구좌 - 계좌, 아나고 - 붕장어 / 곰장어 - 먹장어

7. 우리말 : 겯고틀다 - 가리는 데에 서로 지지 않으려고 이리 걸고 저리 틀며 팽팽하게 
          버티어 맞서다 (막상막하(莫上莫下), 난형난제(難兄難弟), 오십보백보(五十步百步)
8. 관용구 : 오지랖이 넓다. - 오지랖이란 ‘옷의 앞자락’을 말함. 
       주제넘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을 가리킴.   
예문 : 얼마나 오지랖이 넓기에 남의 일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(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.) 캐는 
거냐? ≪심훈, 영원의 미소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9. 속담 :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서부터 긴다 - 서울이 낭떠러지와 마찬가지로 인심이 험한 
곳이라고 하니까 미리부터 겁을 먹고 과천서부터 긴다.
10. 틀리기 쉬운 발음 : 늑막염[능망념], 불법유턴[불버뷰턴], 윗잇몸[윈닌몸]



♣ 시험(1)-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름 :               
1. 한자어 : 酬酌 
2. 한자성어 : 風樹之嘆 
          cf) 麥秀之嘆 = 黍離之嘆(2014년 지방직 적중!) 
                         亡羊之歎 = 多岐亡羊
                         桂玉之嘆
                         髀肉之嘆
                         晩時之歎
3. 외래어 표기 : ‘릿(잇)’으로 써야될 것들 - 
4. 표준어 : (복수 표준어1) - 봉숭아/        , 넝쿨/       ,        /살쾡이, 보조개/  
5. 맞춤법1 (o,x): 야트막하다/얕으막하다, 돗데기시장 / 도떼기시장, 뒤치다꺼리/뒷치닥거리 
                 안절부절하다/안절부절못하다, 주책이다/주책없다, 
            칠칠맞은/칠칠맞지 못한. 
             cf) 칠칠하다 : 
           (1) [주로 ‘-지 못하다’와 호응하여](사람이나 그 언행이) :
           (2) [주로 ‘-지 못하다’와 호응하여](사람이): 
           (3) (나무나 털이) :
               ex) 트레머리가 탐스럽고 칠칠하다
                 (가르마를 타지 않고 뒤통수 한복판에 넓적하게 틀어 붙인 여자의 머리.) 

6. 순화어 : 한강 고수부지 - 한강       , 구좌 -      , 아나고 -       / 곰장어 - 

7. 우리말 : 겯고틀다 - (뜻)
                      (동의어) : 
8. 관용구 : 오지랖이 넓다. - 오지랖이란 ‘               ’을 말함. 
            (뜻)       
 예문 : 얼마나 오지랖이 넓기에 남의 일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(                     ) 캐
는 거냐? ≪심훈, 영원의 미소≫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9. 속담 :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서부터 긴다 - (뜻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동의어) 
10. 틀리기 쉬운 발음 : 늑막염[           ], 불법유턴[           ], 윗잇몸[           ]



하프 모의고사1
   - 정답과 해설 
1. ③ // 
    ㉠의 ‘보기’는 보다(동사)의 어간 ‘보’에 ＋ 기(명사형 전성어미)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동
사이다.   ① ② 파생명사 ③ 동사 ④ 부사 ⑤ 형용사

2. ⑤ //  
    ①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 
    ② 두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움 → ‘유한한 반면’으로 고친다. 
    ③ ‘대금’은 ‘타다’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. ④ ‘쓴 약에 비유하여’가 맞다.

3. ③ // － 이두현, ｢한국 축제의 역사｣    
   ★ 문제(問題)
   1. 해답을 필요로 하는 물음.              2. 연구하거나 해결해야 할 사항.
   3. 성가신 일이나 논쟁이 될 만한 일.      4. 세상의 이목이 쏠리는 것.
   5. 어떤 사물과 관련되는 일. 

4. ③ 

‘자의성’은 형식과 내용 사이에 필연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. ② ③ ④ ⑤는 형식과 내용의 필

연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. ①은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아니다.

5.  ② 

이 글에서 말하는 ‘추상화’는 하위어를 묶어 상위어(총칭어)로 개념화하는 것을 말한다.

≒ 글의 전개방식으로 말해면 ‘구분’이 아니라 ‘분류’이다. 


